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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우 100억자존심이냐?…이승엽멋진이별신호탄이냐?

KIA-삼성개막전관전포인트

대권 노리는 KIA-부활 꿈꾸는 삼성

영원한 영호남 라이벌 올핸 더 치열

헥터-페트릭선발매치, KIA 한수위

전통적인 영호남 라이벌, 삼성과 KIA의 격
돌이다. 최근에는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면
서 지역 맞대결에 대한 의미가 조금 희석됐지
만, 두 팀은 다르다. 프로야구가 태동한
1980년대부터 라이벌 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최형우가 삼성에서 KIA로 이적하면
서 개막 맞대결에 흥미를 더했다.

두 팀의 2017시즌 예상은 상이하다. 삼성
은 부활을 꿈꾸는 ‘몰락한 왕조’로, KIA는 대
권에 도전하는 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맞대결은 또 다른 얘기다. 지난해 양 팀 상대
전적은 8승8패. 역대 개막전에서 KIA는
13승19패1무로 LG에 이어 두 번째로 승률이
좋지 않았다. 반면 삼성은 19승15패로 개막
전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뀫푸른색 동지, 이젠 적으로
대구는 삼성에서 KIA로 이적한 최형우와

은퇴 시즌을 시작하는 삼성 이승엽의 맞대결
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한때 푸른
색 유니폼을 입고 중심타선을 이뤄 통합우승
을 일궈낸 동지였다. 그러나 최형우가 프리에
이전트(FA) 자격을 얻어 고향팀 KIA로 이적
하면서 적으로 만나게 됐다.

최형우는 FA 100억원 시대를 열었다. 높
은 금액만큼 그를 향한 KIA의 기대는 크다.
너무 큰 기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선

수 스스로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의 힘을 믿어서다. KIA에 최형
우가 있다면 삼성에는 ‘국민타자’ 이승엽이 있
다. 그는 시간이 흘러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
고 있다. 한국무대로 복귀한 뒤 5시즌 동안
118홈런을 때려내며 KBO리그 역대 통산 최
다홈런, 한·일 통산 600홈런 등 범접할 수 없
는 기록을 세웠다. 게다가 그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다. 선수로서의 마지막 해를 멋
지게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처럼 둘에
게는 반드시 잘해야 할 각자의 이유가 있다.
얄궂게도 개막전부터 성사된 맞대결에서 이들
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뀫선발 매치업 헥터 VS 페트릭
KIA 헥터 노에시는 지난해 최고의 외국인

투수였다. 31경기에 선발 등판해 15승5패, 방
어율 3.40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삼성을
상대로도 강했다. 5경기에 등판해 3승1패를
기록했다. KBO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던
시즌 초반 삼성을 상대로 대량실점을 하면서
방어율(5.27)이 치솟았지만 이후에는 안정적
인 투구를 이어갔다. KIA 김기태 감독은 개
막전 선발로 주저 없이 헥터를 꼽았다.

삼성 개막전 선발은 2선발 재크 페트릭이
다. 당초 앤서니 레나도가 나설 예정이었지만
시범경기 도중 허벅지를 다쳤다. 복귀 시점은
미지수다. 레나도가 돌아올 때까지 페트릭이
버텨줘야 한다. 페트릭은 시범경기에서 좋지
못했다. 16일 대구 LG전에서 4이닝 3실점,
23일 잠실 두산전에서는 4이닝 4실점했다.
2경기 방어율이 5.63으로 높았다. 이제 더 이
상 연습할 시간이 없다. 페트릭이 위력적인
공을 던져줘야 삼성 숨통이 트인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한수랑하이파이브하실분∼”

김한수감독,파울라인서개막이벤트
경기후엔응원단·팬들함께클럽댄스

김한수 신임감독과 팬들의 특별이벤
트 ‘한수 울타리’ 첫 하이파이브로
2017시즌 막을 올린다.

삼성은 올 시즌 라이온즈파크에서 열
리는 홈게임 동안 3루측 익사이팅존 1열
14석을 ‘한수 울타리’ 좌석으로 지정하
고 경기 개시 직전 김 감독과 하이파이브
를 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익사이팅존
의 1열은 파울라인에서 불과 5∼6m 거
리여서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좌
석으로 유명하다. 감독이 직접 나서 팬
들과 소통하는 그 첫 번째 걸음을 31일

개막전에서 내디딘다.
식전행사는 삼성 치어리더 ‘블루팅커

스’의 개막축하공연으로 막을 연 뒤 올
시즌 팬들과 함께 사자군단을 응원해줄
‘사자 ABR(Air Balloon Robot)’이 첫
선을 보인다. TV예능프로그램 ‘히든싱
어’ 임창정 편의 우승자로 유명한 조현
민씨가 애국가를 부르고, 권영진 대구시
장이 시구자로 나선다.

경기 후에는 삼성은 지난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금토는 블루다’ 이벤
트도 진행한다. 경기 결과를 떠나 응원
단과 팬들이 함께 클럽댄스를 즐기며 스
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
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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